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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레미야 애가 4강
예레미야 애가 3:1-39

탄식에서 소망으로
1. ‘예레미야 애가 3장’의 특징
 (1) 히브리어 알파벳(22개) 전체의 3배인 66절 예) 'a'1,2,3절+ ...'z'64,65,66절 
 (2) 새로운 인칭의 특장 : 1인칭 - 남자(1절), 우리(22절, 40-46절)
 (3) 탄식에서 그치지 않는다. 기도로 나아간다. 

가.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(3:1-18절)
1. 하나님이 악한 목자처럼 나를 학대하심 (1-3)
(애가3:1)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
(1)1절 의역:나는 그(여호와의)의 진노의 막대기로 고난당하는 바로 그 남자(사람)
이다.  (2)여호와의 지속적인 징계가 강조 

2. 죽음 같은 무기력을 경험하는 나(시인, 선지자) (4-6)
(1)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
(2) 4절: 나의 뼈들을 꺽으셨고 - 강조형. 혹독하고 끔찍한 고통
(3) 에우셨다: 전쟁과 관련된 표현
3. 감옥에 갇힌 자처럼 무력함을 고백(7-9) 
(1) 나를 중죄인처럼 쇠사슬로 묶으시고(7절), 기도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(8절), 다
듬은 돌(왕과 귀족들의 건축 재료)로 길을 막으신다.  
4. 예상치 못한 재난에 속절없이 당함(10-13) 
(1) 재난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들: 곰, 사자, 몸을 찢으시다 
(2)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
    허리(히. 킬야)-콩팥(고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장기). 
5. 총체적인 난관과 절망(14-18) 
(1) 14-16절. 주위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비방의 고통 
(2) 17-18절. 여호와께서 내게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심,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김 
    -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신비.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
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.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전히 인정. 19절부
터 나오는 대반전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. 
나. 하나님의 신실하심 (3:19-24절)
6. 소망의 이유(19-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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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19절. 기억하소서(히브리어 원문) 
(2) 선지자(시인)가 절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1가지가 있다. 
그리고 이 1가지가 선지자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. 진멸되지 않음
이다.   
(3) 선지자와, 자기 백성이 진멸되지 않음의 근거를 고백한다. 
(애가3:22)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
 -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. 시내 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하나님.

7. 여호와는 나의 기업(23-24)
(1) 현실과 상황과 환난을 초월하는 1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. 바로 여호와가 
나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이다.
(애가3:23-24)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
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 

다. 심판에 대한 묵상 (3:25-39절), 변화된 시인의 시선.
8. 선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징계 (25-30)
(1) 25-27절의 특징: 선하시다/좋다(토브, ט֤וֹב)로 시작. 
(2) 참 신앙의 진가가 여기에 있다.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
아니라 오히려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. 
9. 희망을 동반한 하나님의 징계 (31-39)
무엇이 희망이 되는가?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2가지 성품
(1)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: 31-33절
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(31절) 그는 풍성한 긍휼을 베푸실 
것이며(32절), 사람에게 근심케 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(33절). 
☞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. 
(2)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운영하신다: 34-39절 
만일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고통 당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. 선하
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. 하나님
은 분명 이 언약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행하실 것이다.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
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근거가 된다. 
☞ 치료하시는 하나님,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서 희망의 이유이다.

예레미야 애가 3장 1-39절 정리.
1.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기억하자

2. 고통과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


